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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ISSUES 

새로운 관점에서 본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술하부구조적 접근 

宋偉賑1) 

Ⅰ. 서론 

최근에 들어와 자유와. 민영화의 물결이 거세어지면서 기존에 정부가 공기업을 통하거나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공급·운영해 왔던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ost)으로서의 통신 하부구조(infrastructure)에서도 자유와·민영화의 경향들이 강하게 나타나

고 있다. 그리고 그 범위와 속도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과
정을 거치면서 통신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공공성을 지닌 서비스로서의 의미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과거 제공되어왔던 서비스는 
이제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 의해 공급되는 경향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통신
망은 더 이상 하부구조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인가? 

이 글에서는 급속도로 민영화·자유화되어가고 있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새로운 차원의 하부구조로서 파악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Ⅱ절에서는 경쟁환경이 복잡화·동태화되어 경쟁우위의 원천이 지식과 능력에 기반하게 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

based ecomomy)에서 새로운 성격을 갖는 하부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러한 하부구조를 '기술하부구조'라는 개념
적 틀로서 정리해 본다. 새로운 경쟁환경에서는 전통적인 하부구조보다는 새로운 성격의 '기술하부구조'가 더욱 중요하다는 이야
기가 전개될 것이다. 

Ⅲ절에서는 민영화·자유화라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하부 구조의 특성을 탈각해가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기술하부구조'의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가 다루어질 것이다. 그리
고 앞으로는 경쟁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Ⅱ. 기술하부구조 

1.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하부구조 

전통적으로는 하부구조는 소위 사회간접자본으로서 파악되어 왔다. 사회간접자본은 일반적으로 '자연독점성'(natural 
monopoly)과 '외부효과'(externality)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 되고 있다. 

하부구조는 철도망이나 도로망, 통신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에 엄청난 투자를 필요로 한다. 동시에 복잡한 구조를 가지
고 있는 하부구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하부구조
는 하부구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하부구조가 지니고 있는 '불가분성'(indivisibility)라고 한다. 이와 같은 불
가분성으로 인해 하부구조는 초기에 여러 경쟁하는 업체들에 의해서 제공된다고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독점적인 사업
자에 의해 공급될 수 밖에 없게된다. 즉 하부구조는 자연독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독점적 사업자에 의해 재화와 서비
스가 공급되면 사회의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서 하부구조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가 만들어지게 된다. 

한편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는 외부경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은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완전
히 전유할 수 없게 되며 그것들은 사회적 수익(social returns)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부구조의 사용자들은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
자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들에게 맡겨 놓았을 때, 하
부구조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2) 여기에서 또 하부구조의 공급에서 정부개입의 근거가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하부구조는 '자연독점성'과 '외부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정부가 그 공급과 운영에 개입하게 되
는 공공재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한국통신), 또
는 독점적인 민간기업을 통해 공급을 하되 그 민간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분할전의 AT&T) 등을 통해 개입하게 된
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하부구조는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상관없이 경제의 모든 부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하부구조는 물리적 하부구조와 무형적 하부구조인 보편적 지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통망이나 통
신망과 같은 것들을 물리적 하부구조라고 한다면 기초연구 또는 교육 등은 무형적 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도로나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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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을 공급·운영하거나 교육이나 기초연구활동을 지원하여 보편적인 지식을 공급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

는 생산요소비용을 절감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2. 기술하부구조3) 

그러나 기술하부구조는 한 경제의 하부구조로서 위치하고 있지만 기존의 철도, 도로, 전화통신망과 같은 전통적인 하부구조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Justman과 Teubal(1995)에 따르면 기술하부구조는 "둘이나 그 이상의 기업들이나 사용자 조직들에
게 여러 응용 효과를 지니고 있는 부문별로 특화(specific)된 능력(capabilities)" 4)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하부구조
의 정의에 입각해 본다면 기술하부구조는 전통적인 하부구조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기술하부구조는 '능력'의 형태를 띠고 있다. 능력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지식은 기초연구 또
는 교과서나 설계도와 같은 형식화된 지식(articulated knowledge)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언어로 제대로 표현되지 않
는 암묵적인 지식(tacit knowledge)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이 암묵적인 지식은 일반적으로 기업 특수적(firm-specific) 성격을 
지니고 있거나 산업 특수적인(industry-specific)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암묵적인 지식은 공동의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나 조직들 
사이에 공유되는 지식이기 때문이다.5)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능력으로서 존재하는 기술하부구조는 특정 산업이나 영역에
서 국지성(locality)을 지니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이 때문에 기술하부구조는 전통적인 하부구조와는 달리 경제의 전 부면에 포괄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특정
영역 내지는 특정 산업에 한정된 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전 경제 차원에서 공공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산업이나 특
정영역에서 공공재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특정 산업이나 영역에서는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하부구조는 그 영
역이나 산업내에서 특정기업의 사유재의 형태가 아니라 '기반적'(generic)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술하부구조는 그 산업이
나 영역에서 '전경쟁적인'(precompe-titive)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하부구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셋째, 기술하부구조는 산업별·영역별 국지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곳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기초연구

나 교육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능력을 공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하부구조는 
대학이나 기초과학연구소보다는 특정 산업이나 영역에서 실제적인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업체나 그와 관련한 연구소 등과 같은 기
관에서 형성한 능력에 기반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생산활동과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공급될 수 있는 전통적인 하부구조와
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기술하부구조를 구성하는 능력을 공급하고 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기술하부구조는 특정 산업이나 영역에서 기업들이 지니고 있는 기업 특수적 지식들이 그 산업이나 영역내에서 공공재化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식은 그것을 아무리 사유재의 형태로 소유하려고 하여도(비자발적 또는 자발적으로) 유출이 이루어지면
서 공공재의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재化 과정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여기에서도 전통
적인 하부구조와 마찬가지로 외부효과 문제로 인한 시장실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의 기업특수적 능력의 축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그것의 공공재化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가 정책결정자에게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다섯째, 전통적인 하부구조에서는 표준화된 제품의 생산과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중요시 되
지만 기술하부구조에서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이 중요시된다. 즉 기술하부구조에서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의 방식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화된 능력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전통적인 하부구조에서는 폭 넓은 전화망, 
도로망의 지리적 분포 등이 중요하지만 기술하부구조에서는 특정 산업에서의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시험·평가능

력, 품질관리능력, 산업의 공통기반기술 등)의 확보가 중요해진다. 

3. 기술하부구조의 중요성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술하부구조가 최근에 들어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일까? 기술하부구조가 관심의 초점
이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을 둘러싼 경쟁환경의 성격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정보기술을 필두로 한 기술혁신이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해지면서 제품의 수명주기가 급속히 축소
되고 있다. 동시에 경쟁이 일국 시장 내부의 경쟁에서 전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경쟁의 세계화가 전개되고 있
다. 또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다양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환경의 성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유
연성(flexibility)의 확보가 핵심적인 측면으로 부상하게 된다. 급속한 기술의 변화, 수요 패턴의 다양화·복잡화, 경쟁의 세계화라

는 환경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계속적인 변화에 조응하여 필요한 능력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의 다양성 만큼 다양한 '능력'4)의 확보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한 
기업이 환경이 요구하는 모든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필요한 능력들을 전부 내부에서 창출할 수는 없으며 일정 
부분의 능력들을 외부에 의존하게 된다. 최근에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가 급속히 증가하고 기업간 네트워크가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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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경향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들 중에는, 특정영역에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
하지만 자원이 제약되어 있고 기존에 축적된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거나 또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그 능력의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가 취약한 능력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세계적 차원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
해서는 이와 같은 능력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이 다양해지고 변화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러한 능력들의 중요성
은 점점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특정산업과 영역에서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닌 능력을 공급해주는 기술하부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하부구조는 소위 지식이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새로운 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다. 

4. 기술하부구조의 종류 

Justman과 Teubal(1995)은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기술하부구조를 '기본 기술하부구조'(basic technology infrastructure)와 
'고도 기술하부구조'(advanced technology infrastructure)의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표 1>참조). 

우선 '기본 기술하부구조'는 중·저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는 중소기업들은 지원하는 기술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디자인 관련 서비스, 새로운 생산 기술에 관한 정보, 제품의 시험분석서비스,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된 기술 서비
스(technical service)가 제공된다. 이들 능력들은 주로 이미 다른 나라나 지역의 특정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루틴화 된 능력들
로서 특정지역이나 특정산업에서 기술센터(technology center)등을 통해 공급된다. 

반면에 '고도기술하부구조'는 첨단 산업분야에서 특정의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능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들은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거나 가용하지 않은 능력들로서 관련 기업들에 의해 창출되어야만 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기술하
부구조는 일본의 VLSI 프로젝트나 SEMATECH와 같은 관련 기업들의 공동 연구개발 사업들을 통해 주로 공급되게 된다. 

'기본 기술하부구조'와 '고도 기술하부구조'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기술하부구조가 공급하는 능력을 특정 산업이나 영역에서 활동
하고 있는 관련 기업들 외부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가 아니면 관련 기업들 외부에 존재하지 않게 때문에 그들에 의해 창출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하부구조의 성격에 따라 정부의 개입방식도 달라지게 된다. '기본 기술하부구조'의 경우에 정
부는 관련 기업들 외부에 존재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확산시키거나 기술의 도입을 지원해주는 매개체적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예
를 들어 ISO 9000의 획득을 지원해주거나 TQM기법의 도입을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고도 기술하부구조'의 경우에는 관련 기
업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기술하부구조와 관련하여 여기서 다시 지적해야 할 점은 하부구조를 통해 공급되는 능력을 민간부문이 소유하고 있거나 창
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이나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연구 관련 기관에서는 이와 관련한 능력을 공급하
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능력은 환경의 복잡성과 동태성을 인 

<표 1> 하부구조의 차이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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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하부구조를 통해 공급되는 능력도 환경의 변화와 함께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의 능력들
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업들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조직이 지니고 있는 능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함께 새로운 능
력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이는 결국 민간 기업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들을 계속해서 공유재화 하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민간부문이 지니고 있는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그들이 지닌 능력들을 지속적으로 공유재화 하는 메카니즘이 기술하부구조
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은 전통적인 하부구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기술하부구조 

1.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둘러싼 모순적 상황 

통신 네트워크는 전통적인 하부구조의 일환인 사화간접자본으로서 파악되어 왔다. '자연독점성'과 '기술적 통일성'의 확보의 필요
성 때문에 정부는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독점적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즉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운용·관리 하는데에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독점성이 나타나고 있고, 또 여러 사업자에 의해 운용될 경우 서로 다른 통신방식과 장비를 사용하는 데에서 오는 이용자들
의 혼란이 나타나고 제공받을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른 회선을 사용해야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받는 단일한 공
중통신사업자가 통신망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통신서비스 산업의 민영화, 자유화의 물결은 통신서비스의 모든 
부면에 경쟁체제의 도입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이해 그 동안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던 정부의 규제도 점차 완화
되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통신 네트워크가 과연 '자연 독점성', '기술적 불가분성', '외부경제 효과'를 지니고 있는
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바야흐로 이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되는 통신서비스는 시장의 논리에 따
라 움직이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이해되어가고 있으며 하부구조로서의 특성을 점차 탈각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여러 사업자들에 의해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되고 통제되는 분권화되고 분화된(fragmented) 네트워크
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의 정책결정자들은 '국가정보통신 기반'(national inforamation infrastructure)이나 '정보고속도
로'(information superhighway)라는 전통적인 하부구조의 뉘앙스가 풍기는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21세기
의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하부구조가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전략적인 접근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하부구조적 속성이 점차 탈각되는 있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하부구조적 속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하부구조인가 아
닌가? 그것의 건설에 정부가 투자를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사유재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그 투자를 맡겨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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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기술하부구조 

통신기술은 컴퓨터 기술과 결합됨으로써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통신기술은 과거와 같이 정보의 전달을 넘어서서 소
프트웨어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운용이 가능해짐으로 해서 정보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
한 정보처리 능력의 확보는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의사소통과 관련된 통신비용을 절감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
여 조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주게 되었다. 

이와 함께 민영화 및 자유화로 인해 다양한 사업자의 등장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이들간의 상호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한 민간 기업들이 이들 사업자가 제공하는 망을 이용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주체들이 통신 네트워크의 관리. 
통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즉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소유한 공기업이나 독점적 사업자에 의해 통합적으로 통신
망의 관리·통제가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이제 물리적 통신 네트워크를 소유한 업체와 그 네트워크의 관리·통제하는 업체의 분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정보처리능력 확보와 네트워크의 소유와 관리·통제기능의 분리는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통신서비스

를 구매한 수요자 기업들이 그 통신서비스를 자신들의 기업 특수적 능력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
었고 그것을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전략들을 취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물리적인 통신 네트워크와 그것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 응용부문(application)으
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 되고 있다. 이러한 틀에서는 통신 사업자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민간기업들에 시장기구
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은 단순히 통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만을 구매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과업환경과 조직구조, 전략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자신들의 조건에 맞게 관리. 통제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수요자 기업에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넘어서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관리·통제 능력이 축적되게 된다. 이

제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기반의 의미를 넘어서서 기업의 조직능력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6)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통신 사업자는 통신망을 소유하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만을 지닌 것이 아니다. 이들은 통신서비스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

하는 통신 사업자든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요자 업체든 정보통신 네트워크 관리. 통제 능력을 지니게 된다(Bar, 1990). 

바로 이 지점에서 정보통신 네트워크 및 그것의 관리·통제능력이 기술하부구조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진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물리적 네트워크와 서비스만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통제하는 능력까지도 포함된 복합체로 파악한다면, 그 능력은 통

신 사업자나 통신 서비스 사용업체의 기업 특수적인 능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들 중에서는 특정 부문에서 관련 기
업들(통신서비스 업체이든 사용자 업체이든)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닌 능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정보
통신기술의 급격한 확산은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확보해야할 능력의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능
력들은 기술하부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된다. 이 능력들은 관련 기업들 외부로부터 도입되어 확산되거나 아니면 관련 기
업들의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통신기술이 디지털화와 함께 추진되는 통신사업의 민영화·자유화는 새로운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민영화와 자유화는 통신서비스 공급에서 경쟁을 도입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통신 사업자와 통신서비스 수요업
체들에게 정보통신 네트워크 관리·통제능력의 육성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들이 관리·통제능력을 계속적으로 개발해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이나 독점적 사업자만이 정보통신 네트워크 관리·통제 능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과거

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만이 강조되었을 때에는 각 주체들의 축적한 네트워크관리·통제 능력들이 여러 가지의 경로를 거

쳐 공공재化하는 기술하부구조화의 가능성은 제한되게 된다. 즉 경쟁만의 강조는 앞선 기업들의 네트워크 관리 능력을 중소기업
들에게 확산시키거나 새로운 네트워크 관리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공공연구개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잠재력을 잠식하게 된
다. 따라서 경쟁을 통해 다양한 능력의 창출을 촉진하되 그러한 능력들중 기반적 성격을 지니는 능력들을 관련 업체들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간 협력 및 기술이전 메카니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된다. 

Ⅳ. 맺음말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6-M08-011.HTM (5 / 9)2006-05-12 오후 2:32:55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23%EC%A3%BC%EC%84%9D%206)


과확기술정책동향(통권 제89호) 1996. 8 011

기술하부구조는 경쟁우위의 기반이 지식과 능력에 의존하게 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공공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성격의 
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다. 기술하부구조는 민간기업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들이 특정 산업과 영역에서 공공재化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하부구조와는 다른 정부의 개입방식이 필요하게 된다. 정부는 과거와 같이 직접
적으로 하부구조를 공급·운용하는 투자자와 규제자가 아니라 특정영역에 속한 기업들의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확산시키거

나 관련 기업들의 공동능력 창출을 촉진하는 촉진자 또는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급속하게 민영화·자유화되어 가고 있는 통신 네트워크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디지털화에 의한 통신기술의 정보

처리 능력의 확보, 그리고 민영화와 자유화는 통신 사업자들과 통신서비스 사용자들과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 관리·통제 

능력을 확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적절한 메카니즘을 통하여 공공재化가 필요하
고 또 가능한 능력들이며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더욱 그러한 측면들은 강화되어 나갈 것이다.7)

따라서 경쟁의 확대와 더불어 경쟁을 통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각 사업자와 사용자들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관리·통제 능력을 공공

재化 할 수 있는 협력의 메카니즘을 이제 고려해야 한다. 경쟁과 협력이 조화될 때에만, 창의적인 능력의 창출이 이루어지고 그것
의 공유재화를 통해 한 사회의 지식기반과 사회의 능력이 고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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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기술제도팀, 선임연구원(Tel: 02-250-3064) 

주석 2) 이 문제점과 관련하여 통신 하부구조에서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원칙이 강조되어 왔다. 보편적 서비스
란 통신서비스를 전국 규모로 누구에게나 균일한 요금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통신서비스를 시장경쟁체제로 유지시
킬 경우 각 사업자는 인구밀도가 높고 통신량이 많은 고수익 지역에만 집중투자를 하게되고 인구가 적고 통신량이 많지 않은 산간
벽지나 낙도 등 비채산지역에 대해서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비채산지역에서는 대도시 지역에 비해 통
신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쌀 수 밖에 없고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통신환경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될 것
이다. 즉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통신 비용을 지불하게 됨에 따라 지역간에 불평등이 조장되게 된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이나 독점적 사업자들은 대도시에서 얻은 초과 수익을 비채산지역에 투자하는 내부 상호보조를 통
해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해왔다. 

주석 3) 여기에서 다루는 기술하부구조의 개념은 현재 통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하부구조 확충계획」에서 사용되는 개념
과 차이가 있다. 통산부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하부구조의 개념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하부구조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기술 
관련 하부구조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주석 4) 이들에 따르면 기술하부구조는 전통적인 하부구조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로 기술하부구조
는 전통적인 하부구조보다 더 분화(differentiated)되어 있고 무형적(intangible)이다. 둘째, 전통적인 하부구조와는 달리 공공 
프로그램만으로는 공급될 수 없다. 셋째, 실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특수적(specific)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교육
이나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공급될 수 없다. 넷째,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다섯째, 기술하부구조의 창출을 위해서는 
시설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전통적인 하부구조와는 달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업에 기반한 능력에 의존하고 있지
만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주석 5) 지식은 다음과 같은 여러 차원에서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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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의 보편성의 정도: 과학적 지식이나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응용 지식과 같이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는 지식(universal 
knowledge)과 생산자나 사용자들이 특정 방식으로 일을 수행하는 특화된 지식(specific knowledge) 

② 지식의 체계화 및 移轉性의 정도: 매뉴얼이나 논문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체계화된 지식(articulated knowledge)과 실행 경
험이나 도제제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이전될 수 없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 

③ 지식의 공공성의 정도: 과학기술잡지에 발표되는 지식처럼 누구나에게 공개되어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지식과 암묵적인 성격
을 지니면서 비밀유지나 특허에 의해 사유화된 지식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업특수적(firm-specific)인 지식은 특화된 지식이며, 암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고, 대부분이 사
유화된 지식이다. 반면 과학과 같은 지식은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체계화 되어있고 공공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술하부구조가 지니고 있는 능력은 스펙트럼 상에서 이들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분은 동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기업특수적 지식은 공공성을 지닌 지식으로 변화할 수 있고 또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지식도 기업특수적인 지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 기업간 공동연구를 통해 특정기업이 지니고 있던 기술 지식이 공동연구
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공유될 수 있으며, 또 논문 등이나 기업들간의 경쟁전단계의 협동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입수한 기술 지식을 
자신들의 특수한 조건에서 구현(implement)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더해지면서 기업특수적인 지식으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바로 이러한 지식의 동태적인 변환과정때문에 '기술하부구조'의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기업이 지니고 있는 기업특수적 지식
이 특정의 제조적 조건하에서 공공재적인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Nonaka (1991), Nelson
(1990)을 참조하라. 

주석 6) 기업을 생산함수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조직체로 보는 관점들은 이미 Penrose(1959)나 Nelson 
and Winter(1982) 등에 의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는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전략론과 관련하
여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 view)이나 동태적 능력이론(dynamic capability theory) 등이 그러한 논의들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Montgomery(1995), 그리고 '동태적 능력'에 대한 특집호인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Vol. 3, No.3 (1994)를 살펴볼 것. 

본문에서도 다루어졌지만 기술하부구조론은 기업을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논의들의 연장선상에서 제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석 7)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여러 사례연구에 대해서는 Bradly, et.al.(eds) (1993)를 살펴볼 것. 특히 이 책에 실린 Malone 
and Rockert는 기업활동의 조정능력을 향상 시켜주는 것을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핵심적 측면으로 파악하고 있다. Bar(1990)도 
기업내부의 조정능력과 기업간 조정능력의 믿받침을 제공해주는 기술로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 학자들의 이러한 관점들이, 일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미국 기업들의 조정 능력들을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보완하고자하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일본기업들이 조직내부·조직간 네트워크를 통해 조정능력을 확보

하고 이에 바탕해서 복잡하고 동태적인 환경에 적응해왔다면 미국 기업들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시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조직내·조직간 네트워크를 통한 조정을 가능하게 했던 일본의 사회적·제
도적 틀이 미국내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미국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조정능력의 확보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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